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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냉전 해소 이후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민과 군의 기술협력이 크게 증가하였고, 국

내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98년부터 민군겸용기술사

업을 추진하고 있음

•민군겸용기술사업이 추진되면서 중복투자가 해소되고 기술이전이 촉진되었으며, 규

격통일화와 정보교류로 상당한 국가예산 절감과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음

•그러나 한편으로는 4개 부처의 연합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업무협조가 긴밀하지 못

하고 산업화 실적이 적다는 지적을 받아 왔음

 선진국들은 단순한 겸용기술 개발 차원에서 벗어나 미래예측과 국가경쟁력 향

상, 민간기업의 주도적 참여, 인력과 인프라 공동 활용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민

군기술협력으로 전환하면서 이를 급속히 제도화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주한미군 역할 변화, 전시작전권 환수 등과 

함께 “국방개혁 2020”이 수립되었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위사업청이 신설되

었음

- 따라서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를 반영해 민과 군의 기술협력 개념을 재정립하고 

기존 민군겸용기술사업을 분석하며, 이를 기초로 국가적 수요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사업 활성화 방안을 도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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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냉전 해소와 민군기술협력의 태동·발전 

 냉전 기간 중, 미국과 소련 등의 군사선진국들은 국가안보를 국정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첨단무기 개발에 엄청난 자원을 투입하였음

•이에 따라 현대과학을 주도하는 많은 기술들, 예를 들어 항공우주, 원자력, 무선통신, 

컴퓨터, 인터넷, 보안기기 등이 국방과학을 통해 육성되었음

- 이러한 기술들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만큼, 각국은 자신들이 보유한 기술의 보

호와 비밀 유지에 만전을 기했고, 자연스럽게 민간기술과 멀어지게 되었음

 80년대 냉전 해소 이후 군비 경쟁이 종식되면서 무기수요가 줄어들자, 선진국들

을 중심으로 국방비와 국방 연구개발비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민과 군

의 기술협력 필요성이 증가하였음

•냉전 종식 속에서도 이라크, 유고, 아프간 등에서 국지적인 전쟁이 발생하고 이들 지

역에의 장거리 투사능력과 첨단무기 활용능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군

사력의 유지 및 활용 방안이 제기되었음 

•전장에서 각 군의 협력이 증대함에 따라 정보통신 등의 첨단기술 활용이 늘어나고 테

러 등의 위기대응에 필요한 기술적 소요가 새롭게 제기되면서 민간 전문 기술자들의 

군사적 활용과 상시협력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였음 

 민과 군의 협력 필요성은 급속하게 방위산업 전반으로 확산되었음

•국방비 축소로 위기에 직면한 각국의 방위산업체들은 민군겸용생산 확대와 국경을 

넘어선 기업 간의 인수합병, 정부로터의 점진적인 이탈과 민영화 등의 방법으로 살 

길을 찾아 나섰음

- 이에 따라 방위산업 육성에서의 정부 주도권이 점차 희석되고, 민간 기업, 특히 거

대 다국적기업들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부상하게 되었음. 민과 군의 중복투자를 방

지하면서 우수한 무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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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산업의 변화는 국방연구개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 민군 겸용기술 

개발이 증가하고 민간기업이 방위산업 육성을 주도하면서, 이들이 보유한 첨단 기

술들의 상호 이전이 가속화되었음

•80년대 후반부터는 발달한 민간기술이 국방 분야로 유입되면서 양자간의 구분이 희

석되고, 공통기술을 같이 개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음. 특히 정보통신 등 기술진보

가 빠르고 개발주기가 짧은 분야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표 1 냉전해소와 민군 기술협력의 확대 

1) 냉전의 영향 2) 냉전 해소 및 소련 해체

* 막대한 국방비 및 R&D 예산

* 유럽 동부, 아시아에서의 군사적 대치

* 군비 경쟁

* 특화된 방위산업 확대

 - 거대하지만 비효율적인 군 조직

 - 최첨단 고가 장비 유지

* 국방비 및 국방 R&D 예산 대폭 감축

* 군비경쟁 종식

* 단, 걸프, 유고, 아프간전쟁 발생

* 효율적인 군사력의 유지 및 활용 필요

3) 새로운 협력 수요 발생 4) 민군협력의 확대

* 보다 효율적인 합동참모본부 구성

* 정보통신 등에서의 군사협력 확대

* 군사력 운용에서의 기술수요 증대

* 대테러 등 위기 대응기술 수요 증대 

* 민간 전문가 활용 증대 

<방위산업의 위기 타개>

* 방위산업의 민군겸용화

* 다국적 방위산업체 탄생 및 확산

* 방위산업의 민영화 확대

<세계적인 국방 R&D정책 변화>

* 군사장비에서의 겸용기술 사용 증가

* spin-on 확대(컴퓨터, 통신 등)

    자료 : CEIS, "CEIS and the French MoD's Reform"에서 정리 

 선진국에서 시작된 민과 군의 기술협력은 몇 년간의 시차를 두고 개발도상국으로 

확산되었음

•러시아, 중국 등 구 사회주의 체제전환국들도 대대적인 군수산업 감축과 민영화를 추

진하면서 이를 뒤따르고 있음. 냉전시대에 벌어졌던 군수무기 경쟁이 이제는 첨단기

술을 매개로 한 종합국력의 경쟁으로 전환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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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국방기술 연구 추세 

 냉전 해소 이후 선진국들의 국방비가 줄어들고 있으나, 국방비 대비 국방연구비 

비중은 10% 정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것은 국방 선진국들이 감시정찰과 정밀타격, C4I 등의 첨단기술무기 중심으로 무기

체계를 개편하면서 이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임 

표 2 주요국들의 국방비와 국방연구비 (2003년, 억 달러)

국가 국방비
국방R&D
(PPP)

정부R&D
대비(%)

국가R&D
대비(%)

국방비
대비(%)

GDP
대비(%)

한국 141.0 10.86 14.2 4.6 4.3 0.13

미국 3,521.3 630.84 53.7 22.2 13.4 0.58

영국 384.7 43.47 34.1 14.0 9.8 0.26

프랑스 401.2 41.40 24.2 11.3 8.9 0.25

스웨덴 44.1 5.31 22.2 5.2 11.4 0.21

독일 319.7 11.56 6.7 2.1 3.5 0.05

일본 427.1 11.59 4.5 1.1 3.4 0.03

     자료 : BICC, Conversion Survey (2005)

 국방비 대비 국방연구비 비중이 높은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정부 연구비 대비 국방

연구비 비중이 높은 나라들임  

그림 1 주요국들의 국방연구비 투입 (%)

                       자료: 현재호, OECD, BI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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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국방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초기 선행연구(Initial Studies)인 R&T(Research 

& Technology)와 그 결과를 실현해 원형시제품을 개발하는 R&D를 구분하는 추

세가 나타나고 있음 

•R&T는 기초연구단계(1단계)와 기술융합 및 무기체계 적용단계(2단계), 체계기술개

발단계(3단계)로 나뉘어짐.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때 무기체계 요구 성능을 평가

하고, 3단계가 종료될 때는 최종 기능평가를 수행함  

그림 2 R&T와 R&D의 구분 

                 자료 : 독일 BWB 내부자료 

 첨단기술무기가 발달하고 개별 무기체계의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초기 선

행연구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방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국방 연구비 중에서 R&T가 차지하는 역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3 주요 국방 선진국들의 국방R&T와 국방R&D(10억 유로)

1998 1999 2000 2001

프랑스
R&T 0.64 0.70 0.79 0.76

R&D 2.23 2.28 2.25 2.28

영국
R&T 0.67 0.67 0.64 0.91

R&D 3.51 3.51 3.81 3.91

독일
R&T 0.43 0.41 0.38 0.29

R&D 1.30 1.19 1.22 1.06

미국
R&T 5.94 7 9.2 9.75

R&D 28.2 33.5 43 45.5

             * 전쟁억지 관련비용은 제외됨(미국 예외)

             자료 : FRS, "French Strategic and Military Yearbook 2002-2003", Paris:Odilie Jacob, 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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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T에서의 단계별 연계는 민간분야의 기초과학과 미래 핵심기술 연구 및 대학의 

학문분야 융합 등과 유사하므로, 민과 군의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임

•따라서 국방 선진국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국방연구비 투자와 이중 상당액의 R&T 집

중을 통해 민군기술협력을 촉진하고, 이를 자주적인 첨단무기 개발과 수출 확대, 산업

경쟁력 확대 등과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있음 

그림 3 국방 R&T에서의 기술 개발과 체계시현 연계

         자료 : 독일 BWB 내부자료

•또한 R&T 분야는 비밀이 적고 개방성이 높으므로, 인접 국가들과의 협력이 비교적 

용이한 분야임. 이에 따라 주요국들 간의 국방R&T 협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표 4 R&T 분야에서의 국제협력(2005년, 억 유로)

국가 국방 R&T R&T 협력 유럽 R&T 협력

영국 6.54 0.33 0.14

프랑스 6.95 0.89 0.81

독일 2.97 0.28 0.25

기타 6.45 0.69 0.53

총계 22.91 2.19 1.73

               자료 : Thales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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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국 동향 

 미국은 1980년대까지의 군수기술 민영화에 이어, 걸프전이 한창이던 90년대부터 

우수한 민수기술과 제품의 적극적인 구매와 군 적용을 추진해 왔음  

•이를 통해 민과 군의 장벽을 해소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제품을 조기에 획득

하고, 장비의 유지와 운용에서도 상당한 개선 효과를 달성하였음   

•최근에는 단순한 기술이전이나 민군겸용기술 개발에서 벗어나 포괄적으로 민과 군의 

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이를 제도화하고 있음. 각 군에서 자율적으로 소요기술을 개발

하지만, 검토 단계에서부터 민/군 겸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중복투자 방지와 공동개발

을 우선시하도록 제도화한 것임    

그림 4 미국의 민군기술협력 추이 

       자료 : 현재호(2005), “국내외 민군겸용정책 동향 및 시사점”에서 일부 수정 

•주력 사업도 겸용기술 개발과 국방기술의 상업화, 민용 우수기술의 활용, 새로운 공정

의 개발과 적용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있음 

- 거대한 군산복합체를 보유하면서 지속적으로 전쟁에 개입하고 있는 미국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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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미국의 민군기술협력 사업 

구  분 개  념 효  과 사  례

겸용기술
개발

- 군사분야의 핵심기술을 
민간과 공동으로 연구개발

- 군사 핵심기술의 첨단화 
및 기반강화

- TRP
- S&T

겸용
생산

국방기술 
상업화

- 시장성있는 국방기술을 
민간에 이전

- 생산비용 절감
- 민간업체에 의한 지속적 
개선

- GPS수신기
- MMIC기술
- TRP

신 
제조기술 
개발지원

- 새로운 제조기술을 
개발하여 생산라인에 적용

- 국방에 소요되는 소량의 
제품을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생산

- Manufacturing 
Technology Program

상용능력
활용

- 상용의 소재, 제품, 부품, 
공정, 실무, 기술 등을 
군사체계에 적용

- 민간의 기술발전
속도 수용

- 막대한 비용절감

- COSSI
- ACTD

    자료 : 이춘근 등(2005), “민군겸용기술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국방과학연구소, p.12 

 미국에 비해 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프랑스는 병기본부(DGA) 주도로 제한된 자원

을 중장기 미래기술 예측과 선행기술 연구에 집중투입하고, 동 분야에서의 민군협

력을 강화하고 있음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민과 군의 전문가들이 모여 미래환경과 군사역량, 대외관계, 기

술발전추세 등을 모두 고려한 “30년계획(PP30)”을 수립하고, 후에 각 기관들이 이를 

토대로 중기 기술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음 

- 민군겸용기술 개발보다는 공통으로 소요되는 미래 핵심기술을 우선 개발해 역량을 

제고하고, 나중에 민과 군 각자가 응용 분야를 결정한다는 것임. 30년계획도 매년 

수정, 보완해 나가고 있음 

그림 5 프랑스의 민군기술협력과 전후방 연계  

          자료 : 프랑스 DGA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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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수립된 “30년계획”에서는 미래전장 환경을 “억제”, “정밀타격”, “투사와 기동”, “공

해합동작전”, “공지합동작전”, “항공우주”, “C3I”, “군수지원”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경우에 적합한 미래 무기체계와 소요기술을 <표 6>과 같이 정리하고 있음

- 프랑스 병기본부(DGA)에서는 이 중에서도 “투사와 기동” 및 “C3I” 분야가 민과 

군이 협력해서 육성하기에 가장 적합한 분야라고 판정하고 있음. 따라서 프랑스의 

미래 민군기술협력에서도 이러한 분야들이 각광을 받고 있음 

표 6 프랑스의 30년계획과 미래 핵심기술 예측 

분 야 무기체계 핵심 기술

억제

․장거리 미사일

․New VLF 및 LF 통신시스템

․차세대 공기흡입 장치

․미래 해양기반 억제수단

․장거리 통신

․항공모함, 기동장비

․핵공학

․탐지, 스텔스, 유도 및 항법

정밀

타격

․탄두 다양화

․플랫폼 다양화

․타격절차의 개선

 

․정밀무기용 유도/항법, 종말유도

․실시간 초고속 통신

․자동 궤적 인식, IR 능동 센서, SAR

․추진체 : 아음속부터 초음속까지

․원격제어 및 무인기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

․조종체계 및 조작체계 인터페이스

투사,

기동

․최첨단 전략 수송선(기)

․차세대 대형 수송 헬리콥터

․고속 군 수송선, VSTOL 수송기

․공중-해양 무선통신

․전투 및 지원 선박

․공군 및 해군 전력투사기지

․시스템 아키텍처

․항공 : - 비행 제어, 방어

  -추진체(특수연소, 프로펠러, 회전체)

  -재료(비행기체, 구조), 공중급유

․해군 : 

  -투사 플랫폼(구축, 재료, 추진체)

공-해

․해역 감시(C3I와 공조)

․해군용 대공, 대미사일 방어

․다중표적 탐지

․분산형 해상 장애물

․정밀 공격용 기뢰

․각종 레이더(초수평, 저피탐, 다기능)

․전술, 장거리 수면, 해저 무인선

․다기능 센서 통합, 초고속 네트워크

․정보식별 및 분류, 수중 통신

․소구경 고속전자총,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

․확장형 능동 decoy, 영구 decoys

․에어로졸형 구름, 능동형 bu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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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무기체계 핵심 기술

공-지

․원격 전투

․병사, 플랫폼, 자원의 신속 전개

․네트워크 중심의 작전 지휘

․전역방어 

․전역 군수지원

․상황 인식과 이해 

․복합 시스템 : 새로운 도구 및 방법

․특화 기술 

  -기동 : 스텔스, 자동화, 지뢰거부

  -화력 : 프로그램 무기, 비살상 무기, 

          고폭 추진제, 전자총

  -탐지 : 센서, IR, 전자 후각 및 시각

  -정보 관리 : 멀티 센서 연계

  -로봇, 자동화 시스템, 에너지 관리

․일반 기술 : 

  -전장심리 

  -목표 탐지 및 해석, 센서, 통신

  -소형화: 탄약 센서, 특수 구성품

항공

우주

․대기권 내, 외 공간 감시

․작전 지휘 및 통제

․능동 방어 : 

  - 요격

․능동 방어 : 

  -미래 공중전시스템(SCAF)

  -공대공 UCAV

  -유인 전투기

․CSAR/JPR :

  - 헬리콥터, tilt rotor

․전자기 탐지, 저주파

․가시광 및 적외선 탐지

․통합, 지능형 렌즈

․복합 시스템

․탐지 및 스텔스 공학

․MEMS를 통한 시스템의 소형화

․탄두 위력 증대

․직접 에너지 투사 무기

․조달 비용 감소

C3I

․정찰 

  - 감시

․통신

  -전역 통신 터미널

  -전역 통신 중계

  -통신 네트워크

․지휘

․도심 네비게이션

․우주공간 제어

․정보 획득

  -UAV용 능동 레이더

  -우주센서(가시광 및 적외선 감시)

  -도청용 센서, 영상위치정보

  -UAV 스텔스 및 기동성

․정보 처리, 시현, 저장

․정보 분배

  -주파수 대역 관리, 이동성 지원 통신

  -초고속 대용량 데이터 우주통신

  -EHF 우주 통신

․정보 보안

  -고속 암호화 장비(1Gb/s)

  -정보 분류, 표시

  -피아식별, 보안

군수

지원

․미래 작전용 의료 네트워크

․개별 병사 생리현상 모니터링

․작전지역 병사 모니터링

․국방 전자 군수지원

․원격의료 : 원격진단, 지원, 치료

․면역 생체 감응 장치

․시뮬레이션

․에너지 비축

    자료 : DGA(2005), "The 30 Year Prospective Plan"에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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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사회주의 체제에서 민간 기업의 연구 역량을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한 중국에서

는 정부 차원의 역량을 통합해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상

대적으로 우수한 군수기술의 민수이전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

그림 6 중국 방위산업 주관부서의 변천

제2기계공업부

제3기계공업부

제7기계공업부

제5기계공업부

제4기계공업부

제6기계공업부

핵공업부(82) 중국핵공업총공사(88) 중국핵공업집단공사(99)

중국핵공업건설집단공사(99)

석탄공업부. 석유공업부 에너지부(88) 석탄공업부(93)

전력공업부(93) 폐지(98)

국가석탄공업부(98)

항공공업부(82) 항공우주공업부(88) 항공항공공업총공사(93)

중국항공공업제1집단공사(99)

중국항공공업제2집단공사(99)

우주공업부(82) 중국우주공업총공사(93)

중국우주과기집단공사(99)

중국우주기전집단공사(99)

병기공업부(82)

기계공업부

국가기계공업위원회(86) 기계공업부(93)

전자공업부(93)

국가기계공업국(98)

정보산업부(98)

전자공업부(82) 기계전자공업부(88)
우편국

북방공업총국(88)

병기공업총공사(90) 중국병기공업집단공사(99)

중국병기장비집단공사(99)

중국선박공업총공사(83)

중국선박공업집단공사(99)

중국선박중공업집단공사(99)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82)

국가계획위원회국방사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98)

               자료 : 平松茂雄(2000), “中國軍 現代化と國防經濟”, 勁草書房, p.130

•미래 첨단기술개발과 산업화분야에서 863계획과 화거계획 등의 국가계획을 통해 민

과 군, 지역산업을 긴밀히 연계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하고 있음1)  

1) 863계획은 세계수준의 첨단기술 개발을 목표로 1986년 3월에 태동한 계획으로서,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에서 주관하

는 국방 2개분야(항공우주, 레이저)와 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민간 6개분야(생물농업, 정보, 자동화, 에너지, 신소재, 

해양)의 8개분야에 주력하고 있음. 화거계획은 첨단기술 연구성과의 산업화를 지원하는 계획임. 중국 과학기술부 편, 

이춘근 역(2004), “중국의 주요 국가과학기술계획”,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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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중국 첨단기술연구계획(863계획)에서의 민군 협력 

구분 75-85기간(1987-1995년) 95기간(1996-2000년)

생명 및 

현대농업

* 고산출, 항균성 신품종 동식물

* 신의약, 백신, 유전자치료

* 단백질공학

* 고산출, 항균성 신품종 동식물

* 유전자의약, 백신, 유전자치료

* 단백질공학

우주

(국방)

* 고성능 대형 운반로켓

* 우주과학 및 우주기지

* 신형대형 운반 로켓 

* 우주과학 및 우주기지  

정보

* 인공지능컴퓨터

* 광전자기기, 집적기술

* 정보획득 및 처리기술

* 인공지능컴퓨터

* 광전자기기, 집적기술

* 정보획득 및 처리기술

* 통신기술

레이저

(국방)

* Pulse 효율 기술 

* 등이온체 기술

* Pulse 효율 기술

* 등이온체 기술

* 레이저 신재료

첨단생산, 

자동화

* CIM

* 지능형 로보트

* CIM

* 지능형 로보트

에너지
* 석탄연소 자류체 발전기술

* 원자로 기술

* 석탄연소 자류체 발전기술

* 첨단 원자로 기술

신소재 * 고성능 신소재 * 고성능 신소재 

자원

환경

* 해양탐사 및 감시기술

* 해양자원 개발 기술

* 해양생물 기술 

      자료 : 이춘근(2004), “중국의 첨단기술 개발과 한중협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포괄적인 민군기술협력을 제도화한 미국

•즉, 민과 군의 장벽을 해소하고 포괄적인 기술협력을 추진하며, 점진적으로 이를 제도

화해야 한다는 것임. 특히, 첨단개념기술시범사업(ACTD)2)처럼, 세계 최고수준에 도

달한 민간분야의 혁신 역량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우수한 첨단무기를 조기에 저렴하

게 개발, 획득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미래예측과 선행기술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프랑스

•즉, 병기본부(DGA)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에서 군관민이 연합해 장기 기술예측을 하

고, 공통성이 많아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는 선행연구 분야에서 집중적인 민군 기술협

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2) 민간에서 개발한 첨단기술의 군사적 효용성을 조기에 평가해, 요구되는 핵심능력 확보 여부를 판단하는 프로젝트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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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관과 국가계획을 통한 기술이전을 강화하는 중국 

•즉, 국가 차원에서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와 같은 강력한 추진기관을 설립하고, 863

계획과 화거계획, 과학기술성과 보급 이전계획 등의 다양한 국가과학기술계획과 연동

해 조직적인 민군 기술협력과 산업화를 추진하는 것임 

표 8 외국 사례에서의 시사점 도출 

국  가 특 징 주 요  시 사 점 

미  국
포괄적인 민군 

기술협력의 제도화

* 민군 장벽 해소와 상호작용 촉진

* 민수 분야의 혁신역량 활용 극대화

* 범국가 차원에서의 민군 기술협력 제도화 

* 비용대비 효과와 첨단무기 조기 획득 강조 

* 중소기업 배려

프랑스

미래예측과 

선행기술에서의 

협력 강화

* 전문기관(DGA) 설립

* 통일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

* 군관민 연합의 미래예측 공동수요 창출

* 선행연구 분야에서의 민군 기술협력 강화 

* 핵심 중소기업 육성  

중  국

전문기관과 

국가계획을 통한 

기술이전 강화

* 전문기관(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설립

* 군산학연 협력과 군수기술의 민수 이전 강조

* 국가과학기술계획을 통한 민군협력 강화 

* 정보교류와 지역경제와의 연계 강화 

* 다양한 장려수단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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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동향 및 민군혁신체제 연계 필요성 

 최근 들어, 세계적인 화해 무드 속에서도 북한 핵 문제 등으로 한반도 주변의 안보 

정세가 악화되고,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전시작전권 환수 등으로 우리 군이 담

당해야 할 영역도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 

•정부는 독자적 자주국방을 추진하되 한․미동맹 변화를 고려하고, 대주변국 군사/안

보 협력을 보완적으로 병행하여 안보목표를 달성한다는 협력적 자주국방 정책과 이

의 실현을 위한 “국방개혁 2020”을 수립, 추진하고 있음 

- 한반도의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 첨단기술군으로 변모한 자위적 방위역량을 

확보하고 국가 간의 긴밀한 안보협력 관계유지를 국가안보의 주요수단으로 삼는다

는 것임

 

 이에 따라,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북억제능력

을 조기에 확충하고, 강대국들과 인접한 동북아 지역에서 군사력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을 갖추는 방안이 당면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음

•단기적 측면에서는 핵과 미사일, 장사정포 등 현실적인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전력 증강과 독자적인 작전능력 확충에 비중을 두고, 장기적 측면에서는 미래 전장에 

대비한 군사기술,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역량을 구비해야 한다는 것임

 

 협력적 자주국방과 전시작전권 환수, 미래전 대비 차원에서 국내 국방연구개발정

책과 체제가 크게 변화하고 있음 

•전통적인 체계개발 위주의 연구개발 정책에서 첨단무기의 자주적 개발과 핵심기술, 

원천기술 확보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음. 특히 자주적인 감시정찰 능력과 정밀타격, 연

합 작전, 기동 및 투사 능력 등의 확보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 이를 종합적으로 기획, 관리하기 위해 2006년 1월에 방위사업청이 신설되었고, 국

방연구개발의 주역인 ADD도 핵심기술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커다란 노력을 기울

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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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연구비의 대폭 확대

 90년대 말의 경제위기 이후 정부의 연구개발비가 민수 분야로 집중되면서, 정부 

연구비 대비 국방 연구비 비중이 1999년의 21.5%에서 2000년의 19.9%, 2001년

의 16.2%, 2002년의 14.6%, 2003년의 14.2%, 2004년의 13.9% 등으로 크게 감

소하였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GDP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비율이 높으면서도 국방 연구개발

비 투입 비중은 상당히 낮은 전형적인 국가로 각인되게 되었음 

 최근 들어 이러한 상황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 국방부에서는 향후 15년간 국방 예

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하고, 국방비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현재의 4.5% 수준에

서 2020년까지 8-10.0% 수준으로 제고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국내 국방연구개발비 총액이 2006년의 1조2천억 원 수

준에서 2020년의 4-5조원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게 됨

- 이에 따라, 정부 연구개발비에서 차지하는 국방 연구개발비의 비중도 상승세를 그

리며 올라가,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 등의 연구비 수준을 능가하게 될 것임

  

 국방비 대비 연구개발비 8-10% 투자계획은, 그 때에 우리나라가 미국, 영국, 프

랑스, 스웨덴 등의 국방 선진국들과 유사한 대열에 진입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

•이에 따라 이들 국가들의 국방연구개발 정책, 특히 미래기술과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포괄적인 민군기술협력과 이의 제도화를 우리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임. 이들의 정

책동향을 살피면서, 현 시점에서부터 체계적인 준비를 해 나가야 하는 것임 

2. 국방과학연구소(ADD)의 핵심기술개발역량 강화 

 ADD는 국산무기 개발과 자주적인 기술력 확보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음. 특

히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력투자비가 급격히 증가하여 자주적인 무기체계 개발 

등에서 상당한 실적을 올리기도 하였음

•단, 제한된 자원으로 선진국을 추격해야 하는 우리의 실정상, 핵심기술 개발보다는 체

계개발 위주의 연구개발을 수행해 왔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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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국방연구개발에서 기초연구와 핵심기술개발, 체계개발의 비중이 2 : 36 : 62 

정도를 차지하지만, 우리는 1 : 19 : 80 정도로 체계개발에의 의존도가 높음 

 이러한 상황은 북한 핵문제 대비와 협력적 자주국방, 전시작전권 환수, 미래전 대

비를 위해 첨단무기를 자주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우리의 실정과 유리되는 것임

•최근, 국방개혁과 방위사업청 신설, 국방 연구개발비 증액 등이 추진되면서 국방연구

개발을 주도하는 ADD의 첨단, 핵심기술 개발역량 강화요구가 가중된 것도 이 때문임

 이에 따라, ADD 내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핵심기술, 첨단무기 개발 역량

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이 안에서 민군 기술협력을 강화할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 첨단기술을 보유한 민간 

기업과 연구소, 대학들이 상당히 많고, 투입 효율을 극대화하려면 이들과의 협력이 필

수적이기 때문임 

- 최근 들어 ADD가 개혁 방안을 도출하면서, 이전의 정부주도 연구과제 상당수를 

민군협력과 산연주도 과제로 전환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임

3. 민군 혁신체제 연동을 통한 시너지효과 발휘

 우리나라는 그 동안 각 혁신 주체들의 개별 약진과 외국제품의 모방, 흡수, 역설계

를 통해 급속히 발전해 왔으나,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핵심, 원천기술과 부품 개발 및 확보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국가혁

신체제 전반을 이에 적합한 상호협력형으로 재편하고 있음 

 

 이 안에서 민수혁신체제와 국방혁신체제의 연동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민과 군 혁신체제의 당면과제와 협력이 용이한 분야는, 초기 신기술과 원천기술, 핵심

부품 등으로 집약됨. 앞에서 거론한 국방 선진국들이 이러한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하

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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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민수혁신체제 및 군수혁신체제의 특징과 과제

민수 혁신체제 국방 혁신체제

특  징

- 외국의 원천기술 및 핵심기술 소화, 개량

- 재빠른 추격자(fast follower)

- 모방형 시스템

- 독자적 핵심기술 개발능력 취약

- ADD와 방위산업체의 개발/생산 이원화

과  제

- 창조형 시스템으로의 전환

- 혁신 리더로의 전환

- 세트업체와 부품소재업체의 동반성장

- 독자적 혁신능력 제고

-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혁신원천 활용 필요

  자료 : 송위진(2005), 국회 토론회 발표자료

 새로운 기술(emerging technology)의 초기, 유동기 기술영역과 핵심부품 및 소

재 기술 분야, 정밀가공이나 고도가공기술 들을 개발하는 공정기술 분야는 민수분

야와 국방분야의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커다란 잠재력을 지닌 분야들임

그림 7 민군겸용의 잠재성 변화

민군
겸용의
잠재성

기초, 원천기술, 부품 응용기술 제품개발

                       자료 : 송위진(2005), 국회 토론회 발표자료

•이들 분야는 현재 민수혁신체제와 국방혁신체제가 시스템 전환을 위해 개발능력을 

확보해야 하는 영역과 상당히 일치하고 있음

- 새로운 기술 분야에서의 원천기술 확보와 핵심부품·소재기술 창출 능력의 확보, 고

도가공 기술(장비)과 관련된 영역은 민수분야와 국방 분야 공히 우선순위를 두고 

해결해야할 과제들이고, 따라서 협력 가능성도 높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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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민수혁신체제와 국방혁신체제 사이에 적절한 협력모델의 구축이 이루어진

다면, 이들 분야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민군협력이 이루어져 양자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생각됨 

•단, 우리나라는 아직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군민 연동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음. 

현재 민과 군의 유일한 기술협력사업인 민군겸용기술사업에서 이러한 기대를 담아 

사업 전반을 재편할 필요성이 제시되는 것도 이 때문임

- 민과 군의 유기적인 협력은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을 제한하는 WTO 등의 각종 국

제규약을 탈피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 선진국들이 국방연구개발비의 효과적

인 활용과 민군기술협력을 통해 종합적인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것도 이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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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존 민군겸용기술사업 개선방안 

 국내외 동향을 고려해 기존 민군겸용기술사업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도출

하면 다음과 같음 

표 10 민군겸용기술사업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 방향

분  야 주요 문제점 개선 방향

사업개념 및 

범위

* 사업개념 및 범위 협소

* 미래지향적 협력 취약

* 인력, 인프라 협력 취약

* 사업개념 및 범위 확대

* 포괄적인 민군기술협력 추진

* 미래예측 및 초기단계 협력 강화

* 인력과 설비 등에서의 협력 확대  

과제 도출

* 소액, bottom-up과제 위주

* 타 과제와의 차별화 미흡

* 상업화, 기술이전 미흡

* 민군 정보교류 미흡

* 선행연구단계로부터의 협력 추진

* 민군 기술개발주기 연동

* top-down과제, 선택과 집중

* 정보교류, spin-on 강화

추진체제

* 정책적 배려와 의지 미흡

* 위원회 활동 미약

* 역할분담 및 의견조정 취약

* 모니터링 취약

* 민군기술협력촉진법 제정

* 상위 조정위원회 신설 및 강화

* 실무조직 확대개편 및 위상 제고

* 사업단, 전문가 관리방식 도입  

1. 사업 범위 및 개념 확대

 기존 민군겸용기술사업은 그 중점 방향을 핵심기술 및 부품의 상업화에 두고 이를 

위한 응용연구와 시험개발에 치중하고 있음. 따라서 미래 기초기술과 개발기술 분

야에는 큰 관심을 돌리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새로운 출로는 사업 개념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임. 이것은 선진국 동향과 국내 환경 변화, 국가혁신체제의 지향점과 민군 겸용성 

분석, 기존 사업 분석 모두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임

- 즉, <그림 8>의 아래와 같이 단순한 민군겸용기술/부품 개발사업에서 벗어나 포괄

적이고 전주기적인 민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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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민군기술협력의 개념과 범위 확대

선행연구 응용연구 시험(부품)개발 체계개발

민수상품
민수전용

군수전용
군수장비/무기

<민군기술협력대상>

민군기술협력

민군기술협력

민 군 기 술 협 력 사 업

 이것은 응용연구와 시험개발에 국한했던 기존 민군겸용기술사업의 주요 영역을 

초기의 선행연구와 체계개발, 인력과 설비 분야까지 대폭 확장한 것임

•선행연구는 후기사업과 연계되는 일종의 대형 목적기초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프랑

스의 경우처럼 민군이 자원을 공유해 미래 기술을 예측하고 핵심기술을 선별하며, 공

동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 이를 개발해 나가는 것임 

- 이는 최종 무기체계 개발을 염두에 두고 이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한다는 기존 개

념에서 탈피해, 먼저 미래전장 환경과 이에 적합한 군사역량을 염두에 두면서 필요

한 기술을 개발하고 후에 이를 집약해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선진국형 개념으로 전

환한다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사업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민과 군이 자원을 공유해 적은 투자로 첨단무기 

개발과 국가산업경쟁력 향상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게 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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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수제품과 군사무기 모두 기초연구에서 최종제품 개발까지가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므로, 앞의 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만이 뒤의 것을 효과적으로 개발 할 수 

있음

•이러한 경향은 최근 들어 IT를 중심으로 기초연구에서 상품개발까지의 주기가 급속

히 축소되고 그 구분조차 애매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분명해짐 

 초기 단계에서부터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협력 기회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고, 기업 지원에 대한 국제적 규제 회피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음

•초기단계에서 많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으므로, 협력을 통해 원천기술과 핵심부품 개

발역량을 확충하고, 후에 이를 발전시켜 산업경쟁력 향상과 첨단무기 개발, 이들 간의 

인터페이스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음

- 이러한 협력은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을 강력히 제한하는 WTO 등의 각종 

국제규약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방연구비 확대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음  

 개념 확대는 민과 군의 개발주기가 서로 긴밀히 연동된 상태에서 협력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음

•지금까지 민군겸용기술사업 성과들이 군 무기체계에 적용되지 못한 큰 이유는 군의 

기술개발 주기가 민보다 월등히 길고, 국방중장기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무기체계 개

발에 연동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음

- 따라서 미래예측과 국방중장기계획 수립 초기단계에서부터의 협력을 통해 체계개

발까지의 전주기가 긴밀히 연동된 기술협력을 추진할 수 있게 됨

 선행연구와 원천기술 연구에는 막대한 경비와 긴 시간이 소요되고 위험부담도 상

당히 높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기획과 선행연구 단계에서부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비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동시장을 창출하며, 빠르게 발전하는 민의 첨단기술을 저렴하게 활용해 

개발이익 환수와 경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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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확대와 전주기적 협력을 통해 민과 군의 관련 인력과 인프라, 기술 축적과 이

전 등이 어우러진 종합적인 협력을 할 수 있게 됨

•이는 미래전이 전후방 관련산업이 연계된 총력전이 된다는 점과, 방위산업 육성이 첨

단기술 산업화와 고급인력 활용, 인프라의 민군 공동 활용 등을 통해 국가의 산업경

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드러남

2. 과제 도출방법 개선

 전주기적이고 포괄적인 민군 기술협력 추진은 이러한 범주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연구과제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에서 시작됨 

•여기에는, 기존 국방중장기계획에서의 민군 연계를 통한 신규과제 도출, ADD 개혁 

등 국방연구개발체제 개편에서의 신규과제 도출, 미래기술과 민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에서의 연계과제 도출 등이 있음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2005년에 국방부에서 발표한 국방연구개발정책서의 핵심

기술들과 민간부처의 차세대성장동력사업을 비교해 중복성이 큰 것들을 정리하면 

<표 11>, <표 12>와 같음 

표 11 국방연구개발정책서/차세대성장동력사업 공통과제(산업자원부)

차세대 성장동력 국방연구개발정책서

지능형 로봇

고고도 무인기용 EO/IO센서
중고도 무인기용 EO/IO센서
무인기용 수신영상처리
MEMS이용 송수신회로
MEMS기반 초소형 관성장치
MEMS기반 초소형정밀관성
장치
MEMS 초소형 비행체
해상/수중 무기체계 M&S
적외선 분광 MEMS
저전력 MEMS 엔진

탄화규소계 복합재료
초미세립재료
금속기지 복합재료
내열 금속재료
고온/고강성 복합재료
금속모재 친화성 복합재
지능형 구동기술
INS/GPS/VMS 항법 센서
융합
신호 송수신처리기
복합 내열구조 기술
소형 고출력 전동기 설계 

GPS 재밍기술
중성자 선량/선율 변환
2차원 방사능탐지기 개발
다기능 방사능 탐지기술
원거리 영상탐지기술
원거리 생물학 탐지기술
지형 영상처리
위치결정 정확도 증대
지형정보 생성
수상/수중 표적탐지 및 분석
송수신 모듈

미래형 자동차

다중센서 표적정보 융합처리
실시간 자료처리 및 융합
고출력 고성능 영구자석 전
동기
대용량 추진전동기

하이브리드형 신동력시스템
직구동/고밀도 전기식 구동
고속 야지 자율주행

궤도차량 현수장치 경량화
야지 노면지형 감응 및 다관
절 구동 제어기술 
냉난방 전환 및 온도제어기술 

차세대 전지 
열전지 기술
고출력 전지

연료전지 개발
고효율 재생 연료전지

DMFC를 포함한 하이브리
드형 전지
외기권 초소형 비행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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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국방연구개발정책서/차세대성장동력사업 공통과제(정보통신부)

차세대 성장동력 국방연구개발정책서

디지털 TV/방송

고감도 신호 송수신
광대역 대용량 데이터 송
수신
양질, 다량 및 고속의 데
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코딩 및 변조기법 
멀티미디어 전송 품질보
증 기술 

망의 트래픽 용량, 운용
특성을 고려한 능동적 망 
관리기술
유무선 전송망의 대역폭, 
통신장비, 주파수 할당, 
분배 및 관리기술
동적인 네트워킹 기술
u-지상전술용 네트워크 
프로토콜 

실시간 전투상황/3차원 영
상/지도 합성 도시
실시간 3차원 영상합성기술
다중채널 디지털 수신기술
초소형 위성 위성군 운용

차세대 이동통신 이동성 네트워크 기술 이동성 지원 프로토콜 Mobile IPv6 기술 

지능형 

홈네트워크
네트워크 M&S 기술

디지털 

콘텐츠/SW 

솔류션

실시간 상황도 도시기술
전략/전술환경 메시징 서
비스기술
콘텐츠제작 S/W

무선망 기반 가상/실감 
전술 훈련
고속 그래픽 및 영상합성
기술
가상훈련 모델링/시뮬레
이션기술
N to N 전자전투 시뮬레
이션

가상현실 기술
분산 모의훈련 전장 시뮬레
이션
분산/실시간 전장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산업자원부의 지능형 로봇과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전지, 정보통신부의 디지털TV/ 

방송과 디지털 콘텐츠 등에서 가장 많은 공통과제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 분야

에서 민군기술협력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는 것임 

- 새롭게 수립되고 있는 국방연구개발정책서 상의 연구개발 과제들과 민간 부처 연

구개발과제들의 중복성 검토를 통해 민군 기술협력 과제들을 도출하는 것도 중요

한 의미가 있음 

3. 추진체제 정비 

 협소한 의미의 기존 “민군겸용기술” 개념을 선행연구와 인력, 설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민군기술협력”으로 확대하고 이에 적합한 법체계(가칭 민군기술협력

촉진법 제정)를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산업자원부, 방위사업청, 정보통신부로 국한된 기존 참여부처를 대폭 확대

하면서 이들 부처의 공동발의로 법 제정을 추진할 수 있음



혁신정책 Brief ∙ 통권 제18호26

 이와 함께 사업을 조정할 상위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의 민군겸용기술센터를 분

리 독립시켜 명실상부한 포괄적인 민군기술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기존의 분

산된 사업체제에서 벗어나 관리를 일원화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임

•상위위원회는 민과 군의 전문가들과 실무부서 책임자들로 구성하며, 1) 미래 기술예

측과 핵심기술 선정, 2) 국방기술개발사업과 민수기술개발사업의 비교 검토를 통한 

협력과제 선정, 3) 선정과제의 top-down 식 배정, 4) 관련예산의 우선 배정, 4) 과제 

수행 초기 단계에서의 민과 군 전문가 연계 등을 담당함 

 포괄적인 민군 기술협력을 추진하려면, 기존의 민군겸용기술센터도 대폭 개편해야 

할 것임. 단, 단순한 기존업무의 확장이 아닌 새로운 차원에서의 하위 실무위원회 

구성이라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기능과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임

•개편되는 민군기술협력센터는 상위위원회에서 하달되는 top-down 과제들을 집행하

고, bottom-up으로 제기되는 과제들의 민간 우위(각 부처 주관)와 국방 우위(ADD 

주관)를 선별해 기획/계획하며, spin-on, spin-off 등의 기술이전과 정보교류 등을 총

괄함

 대형과제와 미래 첨단기술 개발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인력과 설비, 자원을 

종합적으로 교류하기 위해, 연구과제 수행에서 사업단 관리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것은 도출된 협력가능 과제들을 체계나 하위체계 수준으로 집약(grouping)하고, 동 

분야 최고 전문가를 위촉하여 과제수행 권한 상당 부분을 일임하는 방법임

-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차세대성장동력사업에 민군협력과제를 수행하는 

사업 1-2개를 포함시키거나 연간 100억 원씩을 투입하는 21세기 프런티어사업단에 

2-3개의 민군기술협력관련 사업단을 추가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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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냉전 해소 이후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민과 군의 기술협력이 크게 증가하였고, 최

근에는 이러한 경향이 개발도상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1998년부터 민군겸용기술사업

이 시작되었음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중복투자가 해소되고 기술이전이 촉진되었으며, 규격통일화

와 정보교류로 상당한 국가예산 절감과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음 

•그러나 한편으로는 4개 부처의 연합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업무협조가 긴밀하지 못하

고 산업화 실적이 적다는 지적을 받아 왔음

 

 이에 비해 선진국들은 단순한 겸용기술 개발 차원에서 벗어나 미래예측과 국가경

쟁력 향상, 민간기업의 주도적 참여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민군기술협력으로 전환

하면서 이를 급속히 제도화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미래 군사력 발전의 청사진과 국방연구비 대폭 확대, 민간기업들의 참여 

확대 등을 담은 국방개혁안을 수립하였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위사업청을 신

설하였음 

 국방혁신체제의 개혁으로 민군혁신체제의 연동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그동안 외국기술의 소화, 흡수, 개량을 통한 고속성장을 추구해 왔으나, 

이제는 자주적인 혁신과 원천기술 개발, 부품, 소재개발에 치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임

•이러한 인식은 민과 군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한정된 자원을 집중해 효과적인 

민군 기술협력을 추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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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기존의 민군겸용기술사업 활성화 방안을 도출해 보면, 첫

째, 사업개념과 범위의 확대, 둘째, 과제도출 방법 개선 및 미래 미래지향적인 공

통과제 도출, 셋째, 추진체제 개선 등이 있음 

•사업개념 확대에서는, 단순한 “겸용”기술 개발 차원에서 벗어나 포괄적이고 전주기적

인 민군기술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임

•과제도출에서는 기존 국방중장기계획에서의 민군 연계를 통한 신규과제 도출, ADD 

개혁 등 국방연구개발체제 개편과정에서의 신규과제 도출, 민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서의 연계과제 도출 등을 모두 고려할 수 있음

•추진체제 정비에서는 기존 사업의 난맥을 타개하고 사업을 활성화할 주체를 명확히 

정비한다는 점에서, 사업 주관부서의 높은 관심과 범부처적인 협력이 시급함. 

- 주력 방향은 기존의 분산된 사업체제에서 벗어나 관리를 일원화하고 효율적인 사

업을 추진하는 것임. 이를 위해 민군기술협력사업을 조정할 상위기구를 신설 또는 

개편하고, 기존의 민군겸용기술센터를 확대 개편해 명실상부한 포괄적인 민군기술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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